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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일시 2026. 9. 21.(10시) 

“세계 한인사회 송도에 모인다”...‘세계한인주간’ 27일 개막
- 한인회장·경제인·차세대 등 주요 동포 행사 한 주간에 연계 개최
- 동포 목소리 정책에 담고,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차세대 성장 잇는 자리로...

 
□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회장과 경제인, 차세대 리더 등이 인천 송

도에 모인다. 그동안 따로 열렸던 주요 재외동포 행사도 한 주 간에 연

계해 열린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앞두고 9월 27

일(일)부터 10월 1일(목)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세계한인주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ㅇ 올해 세계한인주간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차

세대대회, 코리안페스티발 등 주요 동포 행사가 이어진다. 한인회장을 

비롯해 경제·문화·과학·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포 약 

1,300명이 참가한다. 

 ㅇ 특히 올해는 각각의 행사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행사에도 참여하고 

국민과 만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과 분야, 세대를 넘어 동포

사회를 연결하고, 동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

과 동포 경제인의 협력도 넓힌다는 취지다. 

 

□ 세계한인주간의 첫 행사는 9월 27일(일)부터 29일(화)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회장대회’다. 전 세계 세계한인회장들이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고 

한인회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ㅇ 올해는 처음으로 동포사회가 참여하는 민간운영위원회*가 대회 기획

과 운영을 맡는다. 28일 ‘대륙별 미래전략회의’에서는 지역별 주요 현

안과 동포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도 소개한다. 

    *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선출(’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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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포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한인대회’는 9월 28일(월)부터 9월 29

일(화)까지 열린다. 
 

 ㅇ 행사장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약해 온 동포들을 소개하는 ‘세계 한인의 활

약상 기념관’이 운영된다. 28일에는 ‘재외동포 타운홀미팅’과 ‘제20회 세

계한인의 날 기념식’, ‘세계한인주간 통합개최식’ 등이 이어진다.
 

 ㅇ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주재하는 ‘재외동포 타운홀미팅’에서는 국민주

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전세계 동포사회 민원조사’ 결과를 놓고 

동포들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동안 개선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와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ㅇ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이어지는 통합 개회식에서는 올해 재외동포 문학

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재외동포청 홍보대사 산다라 박도 함께 한다.
 

 ㅇ 29일에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평화 증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

화 정착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신·구세대 동포가 만나는 ‘세대공감 라

운드 테이블’도 열린다. 
 

 ㅇ 저녁에는 동포와 국민이 함께 즐기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린다. 동포 

음악인들과 가수 산다라박, 거미 등이 무대에 올라 세계한인주간의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

□ 동포경제인과 국내 기업이 만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

(월)부터 30일(수)까지 열린다. 국내외 경제인 약 3,000명이 참가해 수출 

상담과 투자, 해외 진출 기회를 찾는다.
 

 ㅇ ‘대체불가 한상,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어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민간 운영위원회*가 총괄한다. 20여 년간 쌓아온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

해 국내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부위원장으로 윤덕창 

아시아태평양 한국식품 수입상연합회장 선출(’26.2.25.)

 ㅇ 기업전시관에는 300여 개 기업이 340개 부스를 운영한다. K-푸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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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K-바이오 등 해외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시하며, 해외 

대형 유통업체 빅3*를 포함한 바이어 150여 명이 국내 중소기업과 1:1 수

출 상담을 진행한다. 

    * 베트남 ‘K&K 글로벌 트레이딩(K-Market)’, 말레이시아 ‘KMT JAYA’, 미국 ‘Hitrons 

Solutions Inc.’ 등

 ㅇ 기업의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업 IR

과 바이어 오찬을 연계한 ‘IR 스테이지’를 비롯해 글로벌 벤처캐피털(VC)

이 참여하는 ‘Global AI Startup & VC 포럼’, 차세대 한상 네트워크(YBLN)

가 이끄는 ‘AI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 세계 각지의 차세대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9월 29

일(월)부터 10월 1일(목)까지 열린다.

 ㅇ 참가자들은 세계한인차세대대회의 대표 네트워크인 FLC(Future Leaders’ 

Conference)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네트워크의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ㅇ 30일에는 차세대동포가 동포사회에서 성장하고 역할을 넓히는 데 

필요한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제언 토의’를 진행한다. 국회부의

장 예방 등 정책 관계자들과 만나는 일정도 마련했다.

 ㅇ 마지막 날인 10월 1일에는 대회 기간 논의된 정책 제언을 정리해 발표한

다.

□ 재외동포청은 이번 세계한인주간을 계기로 그간 개별적으로 열리던 주요 

동포행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동포사회와 국민이 서로 만날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ㅇ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이번 세계한인주간이 동포의 목소리는 정책으로, 한상의 네트워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로, 차세대의 제안은 동포사회의 미래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재외동포청은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계기로 세계한인주간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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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국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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